
최근 셔틀리스 직기의 개발동향(Ⅱ) 

 

7. 에어제트 직기 

하노버 ITMA에서는 l2개 제조업체에서 에어제트 직기들을 출품하였으며, 

이 기종들은 아마도 이번 ITMA에 전시된 직기들 가운데 가장 큰 그룹을 형

성한 것 같다. 1987년도에는 제직 속도면에서 1,000rpm(이전까지의 최고기록

은 직물폭 155cm의 안감용 직물에서 1,150rpm이었음)을 넘어선 직기들이 단

지 소수에 불과하였지만, 이번 ITMA에서는 몇가지 모델이 1,200rpm이상에서 

가동되고 있었다. 이번 전시회에서 최고기록은 1,500rpm으로서 일본의 직기

에 의해 달성되었는데, 이때 경사와 위사에 Ne 47/2 면사를 사용하여 직물폭 

170cm의 옥스포드 직물을 제직하고 있었다(Tsudakoma). 이런 속도는 이른바 

전시용 속도로서 실제 생산조건에서는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 ITMA ’87에서

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으며, 한편으로 특히 오늘날 면직물들의 생산성

을 관련시켜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최고속도 간의 차이는 지난 4년간에 걸쳐 

제직속도가 많이 향상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반면에 1987년 이후로 공칭 

제직폭은 130~400cm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전혀 변화가 없었으며, 이 가운데 

제직폭 190cm는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폭이다. 위입속도도 제직속도와 비

슷하게 향상되어 평균 1550m/min에 이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산성은 보

다 광폭화될수록 좋아지게 된다. 위입속도에서 2,550m/min라는 최고기록은 

앞서 언급된 Tsudakoma의 에어 제트 직기에서 달성하였다. 이번 전시회에 출

품된 모든 에어제트 직기들을 볼 때 생산성은 1987년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대략 15% 정도 향상되었다. 위입방식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 제조업체에서 

내놓은 에어제트 직기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O 나란히 장착된 두 개의 메인 제트에 의해 위입이 이루어진다. 첫번째 



제트는 직기의 본체에 고정되어 있고 두번째 제트는 슬레이에 부착되어 있

는데, 두번째 제트를 통하여 공기의 분사량을 절약하면서 실의 처리조건을 

원활하게 하여 위사를 가속시킬 수 있게 된다. 

 

 

 

O 릴레이 제트의 그룹 제어방식에서는 그룹 간에 따라 압력의 조절이 가

능한데, 이로 인해 위입 사이클과 길이를 제어하며 공기의 소모량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세팅은 공기의 분사기간과 타이밍을 조절하는 데 필요

한 요소이다. 

O 대부분의 직기에서는 변형 바디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3개 제조업체에

서는 선택사양으로서 기존의 재래식 바디와 컨퓨저(confuser)를 제공하고 있

는데, 이는 공기의 소비량을 대략 30% 정도 절약할 수 있고 바디의 가격을 

절감함으로써 설비의 범용성을 더욱 향상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직단과 므와레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거의 채택하지 않고 있으

며, 데님과 같은 직물을 생산하는 직기에서만 일부 채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는 이런 결점이 발생할 위험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O 개구의 출구 부근에 석션 노즐을 장착하여 위사를 보다 신장시키는 방

식이 많아졌다. 그러나 이 방식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며, 어느 정도 

강성을 보유한 위사에만 이용해야 된다. 

위입의 지속기간과 제어는 메인 제트에서 공기의 압력을 조절해 가며 아

울러 Time Control1er(Sulzer-Ruti)나 Adaptive 시스템(Picanol)과 같은 장치를 사

용해야 확실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 몇 개의 제조업체에서 현재 이러한 원

리를 채용하고 있는데, AOC 시스템(Toyoda)의 경우는 제트의 압력과 작용시

간을 제어하고 있으며, Fuzzy 시스템(Tsudakoma)의 경우에는 그 밖에도 위사 

저장장치 또한 제어하고 있다. 

DLW 모델(Lindauer Dornier)의 에어제트 직기는 널리 알려진 리지드 레피어 

직기의 본체와 개구 기하학에 기초하고 있다. 이 직기에서는 앞서 언급된 모

든 전자장치들을 채용할 수 있다. 위사는 2~6개의 메인 제트가 장착된 고정

식 블록으로부터 급사용 가이드 콘을 통하여 삽입된다. 한편, 릴레이 제트는 

두 개의 압축 탱크로부터 압축된 공기를 공급 받게  된다. 

2폭 직기에서는 두 개의 경사 빔 각각에 사용하도록 별개의 경사 송출장

치가 부착되어 있다. 장력은 각각의 직물에 대하여 두 개의 센서로 측정하는

데, 여기에서는 독립적으로 가동 되고 있는 두 개의 송출장치를 제어하게 된

다. 특수한 확장요소를 갖춘 제직면으로 설계하여 광폭의 직물을 제직할 경

우에 위사밀도를 보다 고밀도화하고 경사의 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Air-Jet 2000 모델(Gunne)은 일반 직물용 에어제트 직기로서 메인 제트와 릴

레이 제트, 변형 바디를 구비한 고전적인 위입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이 

직기는 범용성을 보다 보완한 기종으로서 현재 제직폭은 360cm까지 가능하

고 위사의 형태나 색상별로 8가지까지 선택적인 위입이 가능하다. 그 밖에도 



여러가지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것으로서 다공의 릴레이 제트와 전자

식 밸브 제어장치를 예로 들 수 있다. 

 

 

 

ZTM Rapid 모델(Zbrojovka)은 제직면이 경사졌으며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

도록 설계되었다. 모든 기종이 적절한 가격이며, 또한 특수한 장치들도 부착

이 가능하다. 

ZTM-Master 계열의 직기들도 같은 제조업체에서 만들어졌으며, 수평한 제

직면이 특징으로서 Jettis 모델에 기초한 두가지 형이 있는데, 즉 A형은 합섬 

필라멘트사용이고, B형은 방적사용이다. 

이들 직기 모두 변형 바디와 릴레이 제트를 채용하고 있지만, Rapid 계열의 

직기들은 한편으로 고전형 바디와 컨퓨저를 장착할 수도 있다. 

ZTS A-L모델(Elitex)은 단섬유 방적사의 제직(직물의 중량 500g/m2 까지)용

으로 설계되었다. 위입은 똑같은 원리에 기초하고 있지만, 이 기종은 마이크

로프로세서가 부착된 고성능 직기이다. 

일본의 제조업체인 Ishikawa에서는 이번 ITMA에 처음으로 참가하였는데, 

이 회사에서 전시한 직기는 메인 제트, 릴레이 제트 그리고 변형 바디를 구

비한 방식이었다. 그리고 위사절을 보수하기 위하여 IAR 장치를 채용하고 



있었다. 

새로운 모델인 LA5lA 고성능 직기(Nissan)는 필라멘트사 또는 단섬유 방적

사용으로서, 위사의 색상은 2~4개까지 가능하며 제직폭은 150~330cm이다. 이 

직기 가운데 하나는 에어 쿠션 장치로 특히 주목을 끌었다. 이 장치에서 압

축된 공기는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제어함으로써 직기는 즉시 수평한 위치로 

전환할 수 있다. 이 직기는 플라스틱 하우징으로 밀폐되어 있고 내부에 석션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바닥을 통해 전달되어 오는 진동을 40% 정도 감

소시키며 개구장치 내에서의 소음공해를 대략 l0% 정도 줄일 수 있다. 

 

 

 

파리 ITMA에도 전시된 바 있는 PAT 모델은 PAT-A형의 기본으로서 위입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한 특징들을 갖고 있으며, 이 모델의 위입 시

스템은 위사의 색상이나 종류별로 4가지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성능이 향상

되었다. 이 직기는 개구운동의 자동화를 완성한다는 관점에서 여러가지 기능

이 있는 자동 제어장치들을 광범위하게 구비하고 있다. PAT-A Denim 모델은 



기존의 직기를 고성능화 시킨 것으로서 데님과 같은 중직물의 제직용으로 

설계 되었다. 

경사 빔의 직경은 최대 1,500mm로서 별도의 프레임 위에 장착시켜 사용할 

수 있고 경사 송출장치는 전자제어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새로 나온 Fast 15 모델의 에어제트 직기는 조만간 동일한 계열의 모델들로 

생산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들은 플렉시블 레피어 직기인 모델 Theme을 기

초로 하여 개발된 기종이다. 이 직기는 자동화의 범위를 증대시켰고, 그 밖

의 특징으로서 자동 위사절 보수장치가 있으며, 마이크로프로세서와 Memory 

Card 시스템이 장착 되어 있다(Somet). 

 

 
 

L5200 모델의 에어제트 직기는 Sulzer-Ruti와 Toyoda가 공동 개발한 기종이

다. 이 직기는 고도로 자동화되었는데 앞서 언급된 자동화 장치들 이외에도 

고감도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이 달린 프로그래밍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갖추고 

있다. 이 직기는 연속해서 위치한 두 개의 메인 제트에 의해 위입작용이 이

루어지며, 보조 노즐로는 다공성의 릴레이 제트가 장착되어 있다. 한편, 석션 

노즐의 자동 제어장치는 특수한 항목으로서 선택할 수 있다. 블로잉 사이클

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직기의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할 수도 있다. 



대형의 드럼식 위사 저장장치(Toyoda)에는 전자기방식의 강력 제어장치가 장

착되어 있다. 경사의 송출기능은 하나의 센서로 제어되는데, 이 센서는 백 

레스트 롤러에서 경사의 장력을 측정한다. 직물의 권취기능에는 전자제어방

식을 채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위사의 밀도변경을 원격으로 제어하게 

된다. 

새로운 Toyoda JAT600 모델은 Sulzer--Ruti의 모델 L5200과 제직폭을 제외

하고는 동등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종의 제직폭은 150~330cm이다. 

이 제조업체에서는 또한 고전적인 바디와 컨퓨저가 장착된 JA 모델(Toyoda)

들도 생산하고 있다. 

ZAX 모델(Tsudakoma)은 직기의 본체가 새로워졌고 신형의 바디침 제어장

치, 공기의 소모량을 절감시킨 새로운 공기 공급장치 그리고 i-board 디스플

레이 스크린이 장착되었으며, 그 밖에도 앞서 언급된 자동화 장치들을 대부

분 갖추고 있다. 슬레이의 편동에서는 소형의 크랭크와 커넥팅 로드를 채용

함으로써 크랭크의 운동 중에 후심(rear dead center)에서의 감속이 가능해졌고, 

따라서 위입 사이클이 연장되었다. 전자제어식 밸브들은 저장소(reservoir)의 

역할도 하고 있는 슬레이 상의 제트에 매우 근접하여 위치해 있다. 센서에서

는 위입마다 6회 점검을 하며, 한편 위사 패키지의 직경이 변화되는 것을 위

사 저장장치와 연계시켜 제어함으로써 위입작용을 균일하게 해주고 가속도

를 감속시켜 위사의 처리를 원활하게 해주고 있다. PUMP장치는 사절에 따라 

최적의 제직속도로 제어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다른 제조업체에서도 이러

한 장치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개구운동을 최적화하는 데 있어 중요

한 역할을 하는 장치이다. 또한, Tsudakoma에서는 또 다른 기종으로 ZA209i

와 ZA205i 모델을 출품하였는데, 이 두가지 모델 모두 널리 알려진 ZA205 

모델에 기초하고 있지만 전자장치와 자동화 장치들을 더욱 보완하였다. 



ZA110i 모델은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의 직물용으로 설계되었다. 

Typhoon 모델(Vamatex Saurer Diederich)은 파리 ITMA에서 에어제트 직기 

가운데 표준형으로서 가장 속도가 빨랐던 기종(1,150rpm, 즉 1,840m/min)이었

는데 이번 전시회에서는 새로이 ART 자동 위사절 보수장치를 부착하고 있

었다. 그 밖에도 이동식 로봇이 장착되어 결함이 생긴 위사나 잔사들을 송풍

작용을 통해 개구 밖으로 제거해 준다. 

 

8. 워터제트 직기 

워터제트 직기들은 지난 몇 년간 자동화가 가장 적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

이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보편적으로 워터제트 직기의 응용범위가 좁은 편

이고 위입과정도 비교적 에어제트 직기보다 훨씬 용이하게 이루어지며, 대개 

이 직기로 제직되는 직물들이 합섬 필라멘트사를 사용한 간단한 구조이므로 

보다 정교한 자동화가 그다지 요구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또한, 워터제

트 직기는 위입속도의 관점에서 가장 진보된 방식으로서 대략 50% 정도 향

상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기종 가운데 Tsudakoma의 워터제트 직기가 최고의 

속도를 기록하였는데, 제직폭 153cm에서 1,700rpm으로서 위입속도로 환산하

면 2,600m/min 이었다. 1987년도 ITMA에서의 최고 속도는 역시 Tsudakoma의 

워터제트 직기이었는데, 1,500rpm으로서 위입속도는 1,980m/min 이었다. ZTS 

HMI 모델(Elitex Tyniste/Investa)은 널리 알려진 H 모델을 기초로 하였으며, 제

직면이 경사지고 클로드 도핑 장치가 경사 빔의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모델의 직기는 용도에 따라서 여러 기종들이 있다. 여기

에 제직된 직물의 건조는 온풍이나 냉풍 흑은 석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모델 LW540 계열의 워터제트 직기(Nissan)에서는 위사의 색상을 하나 또

는 두 종류까지 처리할 수 있으며 위입길이의 측정에는 전자식 또는 기 계

식 장치 모두 장착이 가능하다. LW541 모델은 16매의 종광을 처리할 수 있

는 도비 장치의 장착이 가능하며, 제직폭은 140~190cm이다. 이번 ITMA에 출

품된 기종은 LW542 모델로서 1,350rpm에서 직물폭 173cm의 안감용 직 물을 

제직하고 있었다. 

ZW305i 와 ZW315 모델의 워터제트 직기는 위사절의 보수와 시동 흠을 방

지하기 위하여 선택 사양으로서 APR과 ASP 자동화 장치를 장착 할 수 있는

데, 생산성에서 볼 때 매우 우수한 직기로 판단된다(Tsudakoma). 

 

9. 레피어 직기 

원칙적으로 레피어 직기는 다른 방식의 직기들보다 범용성이 크다. 더군다

나 에어제트 직기의 범용성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 필수적 요소이었던 자동

화와 정보기술에서 눈부신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레피어 직기도 많은 

이점을 갖게 되었다. 또한 여러가지 다양한 직물들을 소량으로 생산해내야 

되는 직기들도 이러한 모든 이점과 자동화 장치에 따른 품질의 향상이라는 

혜택을 얻어야 한다. 비생산적인 직물의 교체시간은 이러한 시스템들을 도입

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제직속도를 향상시키게 된다. 1987년

도 ITMA와 비교하여 제직속도는 리지드 레피어 직기의 경우에 약 10% 향상

되었으며, 반면에 플렉시블 레피어 직기는 이보다 더 고속화 되었다(제직폭

이 작은 경우에는 15% 이상이지만 제직폭이 커지게 되면 그다지 차이가 없

음). 이번 전시회에서는 12종류의 레피어 직기가 전시되었는데, 모두 600rpm

이상의 속도에서 가동되었으며 이 가운데 8종류의 직기는 위입속도가 

1,100m/min을 초과하였다. 그러나 제직폭은 어느 기종도 140~400cm로서 변화



가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성능이 향상된 것은 기술적으로 여러가지 개선이 있었기 때문

이다. 이에 대한 한가지 예로서 대부분의 제조업체에서 전자기식 위사장력장

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장치는 각기 다른 위사의 품질에 따라서 개구내에

서 레피어끼리 위사를 주고 받을 때 위사의 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

래밍 기능을 갖추고 있다. 

 

가. 리지드 레피어 직기 

리지드 레피어 직기는 2중 카핏용 직기를 제외하고는 단지 3개 회사에서

만 제작하고 있다. 이 가운데 2개 업체에서는 특수한 용도의 직기 로 생산하

고 있는데 예를 들어 SAMT에서는 MAV-TM 모델을 개발하여 금속 와이어

의 제직용으로 내놓았다. 이런 종류의 직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

소는 가속을 떨어뜨리고 경사와 접촉이 안된 상태에서 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PM90KS AV 모델(Crippa)에서는 리지드형의 레피어를 이용하여 80cm의 제

직폭에서 더블 픽 작용으로 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레피어는 

전체 제직폭을 가로질러 왕복운동을 하게 된다. 이 직기는 산업용 소폭 직물

을 제직하는데 사용된다. 

SAMT의 UR1000모델과 Lindauer Dornier의 HT모델은 일반 직물을 생산하

는데 사용되는 리지드 레피어 직기들이다. 이 가운데 Lindauer Dornier의 모델

은 제직폭이 150~400cm로서 자카드 장치를 채용할 경우에 8~16가지 색상의 

위입이 가능해진다. 이들 직기 모두 그리퍼의 작용은 적극적 운동을 하고 있

다. 이 번 ITMA에 출품된 직기들 가운데 하나는 Lindauer 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으며 이 장치를 채용함으로써 꼬임이 없는 테이프 형태의 실(예를 들어 



루렉스)도 위입시킬 수 있다(Lindauer Dornier). 

 

나. 플렉시블 레피어 직기 

모델 B의 플렉시블 레피어 직기(Gunne)는 플라스틱과 강철의 복합소재를 

사용하여 극단적으로 경량화시킨 그리퍼를 채용함으로써 개구의 높이를 바

디로부터 50mm 이하로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ISL1001-II Beat Max 모델(Ishikawa)은 그리퍼가 소극적 운동을 하는 플렉시

블 레피어 직기이다. 이 직기는 여러가지 전자제어식 보조 장치들을 도입하

여 자동화시켰다. 

TP600 모델(Nuovo Pignone)은 앞서의 파리 ITMA에서 전시되었던 TP500 모

델에 기초한 직기이다. 한가지 특징은 레피어의 제어 시스템이 슬레이에 병

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서 크랭크의 각도를 보다 크게 하여 위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통일한 제직속도에서 가속과 위사의 장력을 줄였

다. 이 직기는 보편적으로 특히 섬세한 위사로 제직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지만 슬레이의 중량이 무겁다는 요인 때문에 제직속도는 440rpm이 한계로 

되고 있다. 

새로운 Fast 모델의 레피어 직기는 그리퍼의 제어가 고정식이며 제직속도

는 600rpm까지 가능하다. 소극적 운동을 하는 그리퍼는 자기 점 착식(self 

adhering)이다. 따라서, 레피어들이 개구 내에서 유도되지 않으므로 개구의 높

이를 보다 작게 할 수 있다. 작업의 신뢰성 때문에 위사의 전달작용은 레피

어의 속도를 감속시킨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GTM-AS 모델(Picanol)에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신형의 PTF 위사제동 시

스템이 장착되어 있으며, 8가지 색상의 위입이 가능한데, 이번 전시회에서 처

음으로 선보였다. 이 제동장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한 제어방식으로서 



간헐적으로 제동작용을 제어함으로써 피크 장력을 약 30% 정도 줄였다. 이 

직기는 완전 자동화된 제직공정에 설치할 수 있으며, 표준장치로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외에도 위사절이 발생할 때 위사저장장치를 변경시켜 주는 PSO 

장치도 부착되어 있다. 

 

 

 

Thema 11E 모델(Somet)은 Thema 11 모델의 신형 기종으로서 1992년 중반부

터 연속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여러가지 자동화 장치들을 채용하고 있다. 

이 직기는 SOCOS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제어하며, 8가지 색상의 위사를 자동

으로 선택하는 ASC 장치도 구비하고 있다. 한편, 제직폭 360cm에서 데님 직

물을 두 폭으로 제직할 때 이 직기의 위입속도는 1,240m/min 이었는데, 따라

서 이 기종은 ITMA에 전시된 레피어 직기들 가운데 성능이 가장 우수한 직

기이었다. 

G6200 모델(Sulzer-Ruti)은 G6100 모델을 보완한 기종으로 보여지고 있다. 

G6200 모델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서 위입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

고 개구의 기하학도 새롭게 하여 각도의 조절범위는 18~30。 사이이다. 직기

의 본체에는 폭방향으로 2개의 튜브가 달려있는데, 여기에 도비 장치를 설치

함으로써 매우 안정하다. 그리고 레피어들은 개구 내에서 유도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여러가지 자동화 장치들이 채용되었다. Tsudakoma는 모델 FR001의 

플렉시블 레피어 직기를 이번 ITMA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 업체에서 제

공한 자료에 의하면, 바디 폭 160.5cm에 서 제직 속도는 700rpm에 이르고 있

으며 공칭 제직폭은 190cm라고 한다. 이 직기는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고 

범용성이 크며, 그 밖에도 여러가지 장치들을 설치할 수 있다. ITMA에 전시

된 직기에는 최적의 속도를 설정해 주는 PUMP 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다. 

P4015 와 P100l Propener 모델에서는 웜 기어에 의한 구동과 제어가 가능한 

스트록 방식을 채용하고 있었다(Vamatex Saurer Diedehch). P1001 모델은 제직

속도가 720rpm으로서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플렉시블 레피어 직기 가운데 

제직속도가 가장 빨랐다. SDl701 모델은 하노버 ITMA에서 처음으로 전시되

었는데, 1987년 파리 ITMA에서 Saurer Diederich가 출품하였던 SD700 표준형

을 기초로 한 기종이다. 이 직기는 그리퍼의 작용이 적극적 운동을 하는 유

일한 플렉시블 레피어 직기이다. 

그 밖에도 Vlarske Strojirny Slaticin에서는 에어제트 직기와 워터제트 직기 

이외에 플렉시블 레피어 직기도 출품하였는데, 이 기종은 소극적 운동의 그

리퍼를 채용한 JTS190 모델이었다. 이 직기는 제직폭 190cm로서 8가지 색상

의 위입이 가능하며, 제직 속도가 620rpm으로서 도비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

는 20매까지의 종광을 처리할 수 있다. 

 

10. 특수한 목적의 직기 

7개 제조업체에서 테리 직물용 직기들을 전시하였다. 이런 직기로서는 에

어제트 직기인 DLW F(Lindauer Dornier), Air Jet F(Gunne), ZA 207Ti(Tsudakoma)

모델이 있고, 플렉시블 레피어 직기로는 TPS600(Nuovo Pignone)과 표준형 설

비로서 Thema II ES(Somet), G6l00F(Sulzer-Ruti)모델이 있으며, SP1151(Vamatex 



Saurer Diederich)과 P7200F(Su1zer-Ruti)모델은 그리퍼 직기들이다. 

제직과정에서 파일 루프를 만드는 원리는 세가지가 있다. 즉, 직물의 권취

장력을 달리하는 방식(Lindauer Dornier, Su1zer-Ruti의 모델, Tsudakoma 그리고 

Vamatex Saurer Diederich), 슬레이의 스트록에 변화를 주는 방식(Gunne, Sulzer-

Ruti의 G6100 모델)그리고 슬레이를 요동운동으로 하는 방식(Nuovo Pignone)

이 있다. 거의 모든 모델들이 8가지 색상까지 위입이 가능하며, 레이드인

(laid-in) 변사장치를 채용하고 있다. 파일 경사 빔은 직경이 최대 1,250mm까

지 가능하며, 일부 경우에는 테리 직물의 셀비지부를 염색된 줄무늬로 제직

할 때 테리 직물을 별도로 권취하고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위사밀도의 제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테리 직물용 직기에서는 전자식 제어기능과 데

이터의 전송기능을 갖춘 장치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편 이러한 장치들은 일

반 직기에도 장착이 가능하다. 제직 속도는 보통 500rpm에 달하고 있으나 최

고 속도는 525rpm으로서 위입 속도로 환산했을 때 1,300m/min에 이르고 있

다(Lindauer Dornier의 테리 직기). 

Textima의 벨빗과 2중 카핏용 직기의 생산권은 Chemnitzer Webmaschienbau

로 양도되었는데, 이번 전시회에서는 두 가지의 더블 리지드 레피어 직기를 

출품하였다. 이 회사의 카핏용 직기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

다. 

새로 선보인 PZR 모델의 벨빗용 직기(Gunne)는 더블 리지드 레피어 직기

로서 개구의 높이를 상당히 낮추었는데 이는 오목형 바디와 적극적 운동방

식의 소형화된 그리퍼를 채용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장착된 전자제어방식

의 도비 장치를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M. van de Wiele는 Velvet Master 계열의 모델로서 네 가지 직기를 전시하였

는데, 첫번째 모델은 이미 파리 ITMA에서 전시된 바가 있다. 이들 직기 모



두 더블 리지드 레피어 직기로서 생산속도가 높은 편이다. VMm22 모델은 가

구와 자동차 시트의 커버 직물용으로서 두 개의 파일 경사 빔과 전자식 도

비 장치로 제어하는 8개의 파일 종광틀을 구비하고 있으며, 제직속도는 

425rpm, 즉 위입속도로 1,200m/min이었다. VMm22 longpile 모델은 파일의 길

이가 40mm되는 인조모피를 제직하는데 사용한다. 이 직기는 이번 전시회에

서 280rpm으로 가동되고 있었다. VMm22 Chiffon 모델은 경량의 벨빗을 생산

하는 기종으로서 직물의 부드러운 처리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구비하

고 있다. 또한, 신형의 VMm32 모델은 1 블록당 1,920~3,360개의 마그넷

(magnet)을 갖춘 Piletronic 자카드 장치를 장착하고 있다. 이 직기도 역시 오

목형 바디를 채용한 리지드 레피어 직기로서 개구의 높이와 파일의 피크 장

력을 줄였다. 

새로운 DDm40 모델의 경우는 제직속도 340mm으로서 M. van de wiele에서 

기능성 직물용으로 새로이 개발한 기종인데, 실제로 여러겹의 경사층을 묶어 

만든 다층구조의 직물을 생산할 수 있다. 이 직기는 모듈 방식의 더블 리지

드 레피어 직기로서, 생산하려는 직물에 따라 쉽게 개조가 가능하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되었던 이 기종의 직기는 360rpm의 속도를 보여주었다. 

 

 



 
 

11. 소폭 직물용 직기 

Bonas의 소폭 직물용 직기들은 근래에 들어와서 한 동안 J. Mul1er를 통하

여 전세계에 판매 되었었다. Varitex 3(N)i와 3(W)i 모델의 리본 니들 직기는 2

매, 4매 혹은 6매의 제직 헤드(weaving head)를 구비하고 [3(W)i 모델은 8매], 

27~175mm의 폭을 갖는 직물을 제직할 수 있는데, 이들 직기에서는 16매까지

의 종광틀을 장착하고 최대 48올의 위사를 1완전조직으로 하여 생산이 가능

하다. 제직속도는 1l0mm 폭의 직물을 생산하는 트윈 헤드 직기인 경우의 

1,200rpm으로부터 27mm 폭의 직물을 생 산하는 6개 헤드를 갖춘 직기의 

2,500rpm까지 가능하다. 전자제어 방식의 레이블용 직기(E1ectronic Mini 

Loom)에는 32~64개의 축을 갖춘 자카드 장치가 있으며, 특정한 컴퓨터 제어

장치로 제어할 수 있다. 이 직기는 27mm 폭의 직물 6개를 1,400 rpm에서 동

시에 생산해낼 수 있다. 

J. Muller AG에서는 7대의 직기를 전시하였는데, 즉 NF, ND 그리고 NC 모

델들로서 2~6개의 헤드를 장착하고 27~84mm의 직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캠 

또는 체인 제어방식의 종광틀 6~16개를 갖추고 있다. 이들 직기 모두 Mudata 

2 시스템에 접속되어 있으며, 제직속도는 600~4,000rpm이다. 



MBR 1/1000 모델에는 Mutronic 4000 전자제어식 도비 장치가 장착되어 있

으며, 제직속도는 700mm이다. 자카드 장치가 부착된 레이블용 직기로는 컷 

셀비지가 있는 직물을 생산할 수 있는 Mugrip MBJ2 1/1000 모델과 Midijac 

NFJM 53 모델의 직기 4대가 전시되었다. 이들 직기에 설치된 자카드 장치들

은 96, 320, 640 또는 960개의 혹을 구비하고 6~12가지 색상의 위사를 처리할 

수 있으며, Mudata 4시스템에 접속되어 있다. 이 직기들은 700~1,450rpm에서 

가동되고 있었다. 

 

 

 

Schneider-Gerster는 이번 ITMA에서 유일하게 북(shuttle)을 이용한 소폭직기

로서 SBW 모델을 출품하였다. 이 직기의 용도는 주로 기능성 소재나 의료용

의 튜블러 직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며, 북은 1~6개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어떤 타입의 개구장치도 채용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이 회사에서는 컴퓨터 

제어 시스템과 리본 니들 직기를 생산하고 있다. Vaupel은 광폭의 레이블용 

직기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모델 EWM80-120 Electronic에는 



1,152개의 혹을 구비한 자카드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이 직기는 6~96개의 

레이블 제직용 헤드를 갖추고, 500rpm에서 가동되었다. EWM90-100 모델은 에

어제트 직기로서 새로운 L2000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연한 셀비지가 있는 레

이블을 생산 할 수 있다. 이들 직기는 북 직기를 사용한 레이블의 생산을 대

체할 목적으로 개발된 기종들이다. 


